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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 본 연구는 RN-BSN 과정에 있는 간호사들의 통제위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서 서울시내 두 대학의 RN-BSN 과정생 135명으로 과정이 시
작되기 직전 설명을 통하여 본 연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평균은 통제소재 1.42점, 창의적 
행동 3.26 점, 셀프리더십은 3.63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 차이는 통제소재는 병원근무자가 
(t=-2.53, p=.012) 창의적 행동은 20대보다 30대가(t=-2.271, p=.024),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t=.012, p=.030). 셀프리더십은 20대보다 30대가 (t=-2.845, p=.005),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t=1.120, p=.031). 근무 년 수는 10년 이상군이 3년 이하 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F=3.083, p=.049), 내적통제위
와 창의적 행동은 셀프리더십을 43.1% 설명하였다. 결론: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내적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earn the impact of creative action and locus of control on the 
self-leadership among RN-BSN students. 135 RN-BSN students participated after being told the research 
inform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ean of locus of control was 1.42, creative action was 3.26, and 
self-leadership was 3.63. Secon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variable of locus of 
control, workers at hospitals were higher than non workers. For creative action, and self-leadership, those over 
age 30 and charge nurses rated higher than those below 20 and staff nurses. The last, locus of control and 
creative action had influence on the self-leadership. The conclusion was that if each nursing organization wants 
to improve its nurses’ self leadership, it must consider nurses’ locus of control, and cre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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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조직들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 곧 조직의 

역량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
한 이끌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
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역량과 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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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셀프리더십이 강조되었으며 이 개념은 기업경
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이란 구성원이 직무수행 기준에 따라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으로, 기존의 타율적인 성향에서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율성[1]을 강조한다. 이런 성향은 
간호조직에서도 매우 필요한데 오늘날 입원환자의 질병
위중 정도는 과거보다 훨씬 중하여 간호사들의 자율적 
능력발휘가 환자의 위험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 연구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은 개인
의 내.외 통제소재에 따라 다르며[2], 특히 내적 통제위는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 

통제소재라는 개념을 창안한 Rotter [4]에 의하면 인간
의 행동특성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 소재를 어디에 두느
냐에 따라,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소재로 구분하며 인간
은 이 두 성향을 다 가지고 있으나 어느 쪽으로 많이 치
우치느냐에 따라 행동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내적통제소재와 몰입의 관계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5], 내적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자기 동기부여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성숙도와 독립성이 
높다는 것이다[6]. 또한 내적통제소재 학습자는 성취동기
가 높고 목표달성에 집착하며 외부 자극이나 정보에 민
감히 반응하여 스스로 성공적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하며 
자아 존중감과 긍지가 높다는 것이다[7]. 이런 여러 연구
들을 살펴보았을 때 조직에서 셀프리더십을 강조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구성원들의 통제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개인
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창의성의 경우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심리학적 
접근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
을 두고 살펴본 심리학적 관점은 주로 창의적 행동을 보
이는 개인의 특성과 선행조건들 그리고 내재적 모티베이
션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면 Amabile et al. [8,9]은 창의성을 자기발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에 의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제품의 생산으로 정의하였고, Shalley [10]는 직무관련문
제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결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들을 살펴보면 창의
성 발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9]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창의성 수
준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신의 
목표설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소재와도 관련이 있
으므로[11] 통재소재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정도나 경향
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3]. 또한 각 개인의 내적동기

부여와 더 밀접하여 이 관계가 창의성개발 및 능력 발휘 
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조직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12] 창의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인력의 학력을 보면 3년제 졸업자와 4년제, 석사
이상 등으로 연구에 의하면 실지 임상현장에서 이들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업무에 대하는 태도나 이
해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Han, Son, Park & 
Kang [13]은 간호사의 전문 직업성, 직무몰입, 조직몰입
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전문 직업성, 직무몰입과 조직
몰입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나 이직의도는 3년제가 
가장 높고 4년제, 대학원졸업 순이었다고 하였으며 간호
업무의 소진정도는 대학원 이상, 4년제, 3년제 순으로 높
았고[14],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은 3년제가 가장 낮았고 
4년제, 대학원 이상 순이었다고 보고된 것[15]등에서 파
악할 수 있었다. 간호조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연구결
과는 인력관리 및 개발방법을 학력에 따른 적절한 방법
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전체 간호사대상의 연구들이 
향후 학력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한다면 그 결과를 적용 
및 응용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인력 개발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3년제 졸업자의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1) 간호사의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 셀프리더십의 정
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제소재, 창의적 행
동,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연구 설계

본 연구는 RN-BSN과정에 있는 간호사들의 통제소재
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S대와 K대 

RN-BSN 과정에 입학하여 RN-BSN 과정의 학업이 시작
되기 직전에 있는 자들로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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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RN-BSN 과정이 시작되기 전
에 조사한 것은 RN-BSN 과정의 학습영향을 배제하기 위
함이었다. 또한 본 연구진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윤리심의를 거쳤다.

Sample size 는 G-power 3.1.2 프로그램으로 검정력 
.90, 다중회귀분석의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p<.05, 
예측변수 2개로 입력한 최소 표본 수는 n = 88명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에 의하여 
선정된 162부를 자료 수집하여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3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통제소재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
신의 내부에 두는가 아니면 외부에 두는가에 대한 일반
화된 기대나 믿음을 의미하며[4],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측정하
기 위해 Yoo & Jeong [16]가 개발한 통제소재도구로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한 15문항을 이용하였다. 통제소재 유
형은 내적통제 문항에 1점, 외적 통제 문항에 2점을 부여
하여, 평균이1.5점 이상일 경우 외적통제자로, 그 이하일 
경우 내적통제자로 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Yoo & 
Jeong [16]에서는 Cronbach' α = .63 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 α = .660이었다.

2) 창의적 행동(Creative Action)

창의적 행동이란 직무와 관련되어 새롭거나 독창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된다[17].

본 연구에서는 Siegel & Kaemmerer [18], Basadur, 
Graen & Wakabayashi [19]가 사용한 아이디어 도출 및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문항을 Bae [20]가 수정 보완한10
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각 항목에 대한 Likert
식 5점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5는 ‘매우 그렇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고은[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59 이었다.

3)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정
의되며[21], 본 연구에서는 Prussia et al. [2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도구로 Hwang [23]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

다. 
이 도구는 행동 지향적 전략 6개 문항, 자연적 보상 전

략 6개 문항, 그리고 건설적 사고 전략 8개 문항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도구는 Hwang [23]의 연구에서는 건설적 사고전략 
Cronbach' α = .89, 자연적 보상 전략 Cronbach' α = 
.89, 행동 지향적 전략 Cronbach' α = .85 였으며,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 α =.992 이었으며 하위척도별로는 
건설적 사고전략 Cronbach' α = .885, 자연적 보상전략 
Cronbach' α = .846, 행동 지향적 사고전략  Cronbach' 
α = .728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일반적 특성과 통제소
재, 창의적 행동,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 test 와 ANOVA
로,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상
관관계 분석은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셀프리더십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결과는 서울 소재 간호대학의 RN-BSN과정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18세 이며, 83.9%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울소재지 병원에 근무하며, 
60.5% 가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 
부서는 병동에(49.3%) 근무하는 자가 많았고, 그 외 중환
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25.7%)와 외래, 기타 
검진 센터, 연구 간호사와 노인 병원, 재활병원 등에 근무
하고 있었다(25%). 직위는 일반 간호사(86.9%)와 책임 
간호사(13.1%)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년 수는 3년 이하는 31.1%, 3~9년은 56.6%, 10년 이상은 
12.4%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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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ean

Age
20 ~ 29 115(71.4)

28.18
30 < 46(28.6)

Sex
Male 3( 1.9)

Female 159(98.1)

Working status
Worker 135(83.3)

Non worker 26(16.7)

Hospital location
Seoul 110(80.3)

Kyunggi province 27(19.7)

Hospital size

< 300 bed 15(11.1)

300 ~ 500 22(16.3)

500 < 98(72.6)

Position
Staff 119(86.9)

Charge 18(13.1)

Working unit

General unit 67(49.3)

Special unit 35(25.7)

OPD 10( 7.4)

Others 24(17.6)

Working years

< 4 50(31.1)

5.39 4 ~ 9  91(56.5)

 10 ≦  20(1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35

3.2 대상자의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 및 셀프

리더십 정도

RN-BSN 의 통제소재는 평균1.42점으로 나타나 대체
로 내적통제성향(63%)을 보였다. 창의적 행동은 5점 만
점에 평균평점 3.26±0.53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3±0.5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
인별로 보면 행동지향적 전략이 3.70±0.52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건설적 사고전략이 3.67±0.58 점, 자연적 
보상전략이 3.51±0.60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s of variables                n = 135

     variables     M±SD

Locus of control       1.42 ± 0.20

Creative action       3.26 ± 0.53

Self-leadership       3.63 ± 0.51

           Behavior oriented       3.70 ± 0.52

           Natural reward         3.51 ± 0.60 

           Constructive

           Thinking   
      3.67 ± 0.5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 셀프리더십의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
제소재는 병원근무자가 병원근무를 하지 않는 자보다 내

적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3, p=.012). 창의적 
행동은 연령에 있어 20대보다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t=-2.271, p=.024), 직위에 있어서도 직위가 높을수록 일
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012, p=.030). 셀프리더십은 연령에 있어 20
대보다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t=-2.845, p=.005), 일반
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왔으며(t=1.120, p=.031), 근무 년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았을 때 10년 이상군이 3년 이하 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F=3.083, p=.049)[Table 3].

3.4 대상자의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 셀프리

더십의 상관관계

먼저 통제소재와 셀프리더십의 경우 역상관 관계
(r=-.218, p<.01)를 보였는데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동지향적 사고전략과는 역상관관계
(r=-.276, p<.001)를, 자연적 보상전략과도 역상관을 보였
다(r=-.248, p<.01). 창의적 행동과 셀프리더십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558, p<.01), 하위변수인 건설
적 사고(r=.501, p<.01), 행동 지향적(r=.499, p<.01), 자연
적 보상(r=.481, p<.01) 도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그러나 대상자의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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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Locus of Control    Creative action       Self Leadership

  M±SD  t/F   p  M±SD  t/F   p   M±SD  t/F  p Scheffe

Years
20th 1.43±0.21

1.305 .194
3.21±0.49

-2.271 .024*
3.56±0.43

-2.845 .005**  
30th 1.39±0.19 3.41±0.59 3.80±0.63

Hospital size
(bed)

<300 1.34±0.11

1.516 .223

3.23±0.51

.043 .958

3.68±0.42

.489 .614  300~500 1.39±0.16 3.24±0.40 3.52±0.42

500< 1.42±0.17 3.26±0.52 3.62±0.57

Position
Staff 1.41±0.17

1.837 .188
3.22±0.49

.012 .030*
3.58±0.48

1.120 .031*  
Charge 1.36±0.14 3.49±0.47 3.87±0.75

Working status
Worker 1.40±0.16

-2.53 .012*
3.27±0.49

.073 .942
3.63±0.51

.182 .855  
Non Worker 1.51±0.34 3.26±0.70 3.61±0.47

Working unit

General Unit 1.40±0.15

.363 .780

3.22±0.48

.378 .769

3.57±0.53

1.488 .221  
Special Unit 1.42±0.18 3.27±0.51 3.74±0.52

OPD 1.37±0.16 3.39±0.43 3.38±0.37

Others 1.42±0.18 3.27±0.55 3.64±0.58

Working years

a <3 1.45±0.27

1.469 .233

3.23±0.47

.609 .545

3.57±0.42

3.083 .049* a<cb 4~9 1.42±0.18 3.25±0.49 3.60±0.51

c 10< 1.35±0.19 3.38±0.77 3.88±0.64

* p<.05, ** p<.01, *** p<.001

[Table 3] Variable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135

   Variables 
Locus of
control

Creative action Self leadership

Sub variables   
Constructive

Thinking
Behavior 
oriented

Natural reward

Locus of control  1      

Creative action  -.073  1     

Self leadership  -.218**   .558*** 1    

Constructive Thinking  -.094   .501***   .907***  1   

Behavior oriented  -.276***   .499***   .845***   .632***  1  

Natural reward  -.248**   .481***   .891***   .699***   .679***  1

* p<.05, ** p<.01, ***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n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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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t B β t B β t
Tolerance 

limit
VIF

Age  .033  .237  1.272  .022  .161   .889 .017  .124   .851   .201 4.987

Hospital size:
300-500bed

-.105 -.073 -.701 -.057 -.039  -.390 -.191 -.132 -1.615   .631 1.585

Over 500 bed -.004 -.004 -.038  .065  .059   .580 -.076 -.069 - .830   .608 1.645

Position  .146  .094 1.022  .087  .056   .632 -.012 -.007 - .103   .826 1.210

Wor-king 
unit

General 
unit

 .142  .117  .278  .172  .142 1.612  .172  .141   1.994*   .843 1.186

OPD -.232 -.114
-

1.303
-.230 -.113 -1.345 -.314 -.155  -2.276*   .918 1.090

Others   .012  .008  .091  .087  .063  .703  .062  .045   .624   .826 1.211

Working years   -.005 -.031 -.167  .002  .013  .071 -.011 -.068  -.469   .200 5.006

Intrinsic Locus of 
control    

   -.326 -.291 -3.414** -.265 -.236 -3.425**   .895 1.118

Creative action        .621  .576 8.303***   .882 1.134

R .324 .426 .688

R² .105 .181 .474

Adj R² .048 .122 .431

∆ R² .105 .076 .293

∆F 1.846 11.655** 68.944***

* p<.05, ** p<.01, *** p<.001  S: Special 

[Table 5] Influences Locus of control and creative action on the Self leadership       

3.5 대상자의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

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소재중 내적통제와 
창의적 행동을 알아내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
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해
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학적 특성의 
병원규모와 직위, 근무부서 등에 대하여서는 가변수화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
시킨 모델 I 에서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요인이 없었다. 모델 II 에서는 통제소재중 내적통제자를 
투입시킨 결과, 내적 통제자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91, p<.01).

 모델 III 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중 특수부서근무자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141, p<.05), 내적 통제자(β=-.236, p<.01)와 창의적 
행동(β=.576, p<.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은 모델 
I은 4.8%, 모델II는 12.2%를 설명하며, 모델 III에서 수정
된 R² =.431로 전체적으로 43.1% 설명력을 보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이론 검증을 통하여 통제소재, 창의적 행동, 
셀프리더십 세 변수의 관계를 설정하고 통제소재와 창의
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RN-BSN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 먼저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통제소재는 86명(63%)에서 평균1.42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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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로 내적 통제소재집단으로 나타나 내적통제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간호사들과 관련하
여 연구된 것을 찾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워 일반 성인
학습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성인학습자에
게는 내적통제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관련하여 중요
한 성격[16]이라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자
들도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여 개발하고
자 RN-BSN과정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한
편으로 간호업무에 임할 때에도 자신들의 업무를 스스로
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창의적 행동은 5점 만점에 3.26
점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도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를 살펴본 결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의 경우 3.27점[24], 일반 직장
인 대상은 3.28점[25]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창의성 행동을 7점 척도로 조사한 연구[26]에
서 의료기관 구성원의 창의성 행동은 3.52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대기업 종업원들은 평균이 4.74점[27]으로 
대기업 종업원과 의료기관의 종업원들 간에 차이가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 그 원인들 중 일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직무환경이 관
계될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이는 Jung & Min [26]이 주장
한 바대로 의료기관의 목표가 의료서비스의 산출량에 두
지만 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의적 행동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전문화를 지향하는 간호조직에서 창의적 행동
이 조직경쟁력의 원천으로, 간호사들의 창의성이 높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업무 수행동기가 높다[16]는 것을 고
려할 때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
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5점 만점
에 3.63점으로 Kim [24]의 3.61점과 유사하였다. 지금까
지 알려진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도 높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24, 26, 31] 간호조직에 주는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제조업종사자들의 평균은 3.74점으로 간호사들보다 높은 
것은 향후 각각 고유 업무와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
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구
성원의 태도나 업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8] 간호조직차원에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 환
경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개개인의 셀프리더십을 높여 조
직의 목표에 몰입하고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간호서비스의 품질향상까지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
저, 통제소재의 경우 현재 임상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자보다 내적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자들
이 개인차원의 관리와 경력개발을 위해 내적통제력을 발
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기업에 근무하는 자들 
중 사이버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교육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내적통제소재가 높았다고 
한 것과 유사하여[6, 7] 내적 통제소재가 높은 근무자들
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통제하며 변화시켜나
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고 본 연구대상
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창의적 행동의 경우에는 20대보다 30대가 창의적 행
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창의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신규간호사들의 경우, 업무를 능숙하게 처
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어
려움, 업무처리에 대한 불안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 등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경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신규
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들의 창의적 행동을 고무시
킬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20대보다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년 수
에 있어서도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3년 이하, 3~9년인 
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령과 학력
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으며, 수간호사나 책임간호
사가 일반 간호사보다 높으며, 경력이 6년 이상인 자가 5
년 이하인 간호사보다 셀프리더십이 높다고 한 Kim의 연
구 [24]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경력이 높아지면서 능력향
상의 기회와 직무교육에 따른 학습가능성이 많아짐에 따
라 셀프리더십이 개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간호조직에 주는 긍정적인 시사점은 셀프
리더십은 변화 및 개발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환경이 자극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조직발전에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통재소재와 창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내적통재소재를 투입
한 모델 II 에서는 내적 통제자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적 행동을 투입한 
모델  II에서는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 두 변수가 셀프
리더십을 43.1%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는 내적 통제소
재와 창의적 행동은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인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간호사들 대상의 유사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려워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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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직원과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내적 통제자가 셀프리더
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28]을 고려할 때 
지지되는 결과였다. 한편, 공대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유
형별 셀프리더십과 통제소재를 파악한 연구[29] 에서 내
적 통제소재 점수가 높은 경우 목표에 따른 자신의 행동
을 구체화하며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돌리
며 일에 대한 즐거움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목표달성
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셀프리더십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 것과 유사하여 향후 간호사
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 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통제소재
를 파악하고 창의성행동을 자극하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
요할 것임을 파악하였다. 이는 창조성과 연관된 많은 개
념들이 셀프리더십과 관련되어 있고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잠재된 창의성과 혁신성도 높을 수 있다고 한 것
[30]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업무환경은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셀
프리더십 행동을 필요로 한다. 즉 간호의 주요업무가 생
명과 관련된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스스로의 셀
프리더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대상자의 위험순간을 결
코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데, 내재적 통제소재와 창의적 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향 후 
간호조직에서는 인력 개발의 방향을 이런 관점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RN-BSN과정생의 통제소재와 창의
적 행동,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하고, 통제소재와 창
의적 행동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통제소재(내적통제)와 창의적 행동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본 통제소재관련 연구들은 대
부분 교육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또한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등과도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음이 파악되어 
간호학에 있어서는 통제소재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은 미
흡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창의적 행동 변수도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될 변수로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서울지역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RN-BSN간호사를 대상으로 했기에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동일 대상들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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